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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요약

기술발전이�일자리에�미치는�영향은�개별�직업별�차이

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 신기술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

이 크다.�직업별로 기술이 인간노동을대체할가능성인 직무대체도를분석

한결과,�2015년에 서울시민의 약 43.0%가�직무대체도가 70%�이상인 고

위험군에 속해 있었다.�최근 몇 년간 서울시민은 기술변화에 내성이 강한

직업에 더 많이 취직하기 시작했다.� 전체 고위험군의 비중이 2010년

44.4%에서 2015년 43.0%로 최근 5년 동안감소했다.�또한 신규입직하고

있는 청년 취업자의 68.1%가�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저위험군 직업

으로 진입하고 있어,�서울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.

표준직업분류 중분류상의 48개 직종을 직무대체도와직무대체속도로유형

화한결과,�25개 직종이 기술발전에도다소고용이 안정적일 저위험군에해

당하지만 23개 직종은고위험군에속했다.�향후 10년간직무대체속도가빠

를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25개 저위험군 중 20개 직종이었으며 23개 고

위험군 중 5개 직종이 해당하였다.

기술변화�고려해�직업군�특성별�인력개발정책�추진해야

과거에비해기술발전이 인간을대체할가능성이 훨씬 커졌다.�이제는향후

고용감소 가능성과속도를 고려하여 인력개발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

한다.�구체적으로,�인력개발의 투자가 1)�향후에도고용이 유지될 저위험군

직업군에대해서는 신규자교육훈련을,�2)�고위험 직업군에대해서는다른

직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직 훈련과 직업알선 등과 같은 이직서비스를,�

3)�직업의 변화속도가빠른직업군에대해서는새로운직무와기술에빨리

적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훈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.


